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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학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회와 

저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분야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20–30년이 되어 간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디자인사를 

중심으로 한 학회와 저널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안병학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시작한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은 국내 디자인사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주축을 형성하리라 생각한다.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디자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공예와 디자인을 

표방한 미술관들이 물질문화 연구, 디자인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미술사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다양한 방법론과 케이스 스터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는 디자인의 역사가 미술사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더욱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이러한 학문 연구에 

다양한 기여와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립되었다고 보므로, 

앞으로 국내 디자인 이론 연구뿐 아니라, 디자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미술사적 언어로 체계화하고 또 담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술 오브제는 특정 계층, 특정 계급, 특정 컬렉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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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디자인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서 다가가기 쉬운 연구로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도 따지고 

보면 미술보다는 디자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전통 공예 연구 등은 다수 있지만, 디자인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서구의 방법론이나 이론적 틀을 논하는 

이론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작가론 연구나, 

여성 디자이너 발굴,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디자인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반박하는 수정주의적 

시각 등 담론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일시 중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 연구자들이 국내외 연구자들과 

(온라인) 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토론에 박차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05년 박사 논문 통과 이후,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디자인사에 대한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다. 디자인사는 미술사와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 수업으로 이를 가르치는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할만한 수업이었다. 무엇보다 교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러 교재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참신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지만,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이번 국내 학회의 결성으로 타 분야와도 

협업하면서 디자인의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논문들을 

묶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저서’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도 다양한 

교재에 대한 선택권을 줄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디자인 

연구자들에게는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고, 아울러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학문은 갇힌 것이 아니라 학회의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사 연구뿐 아니라 디자인을 

둘러싼 융합연구,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해야 할 중요한 미션을 담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도 의미 있게 시작한 ‘한국디자인사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학회로 우뚝 서고 글로벌 맥락에서 

디자인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 


